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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종저118 추얼 이 주일의 화답송 

왜1독서 : 이사 55, 1-3 를릎 흥l 。 l 주님， 당신의 손을 

저12독서 : 로마 8, 35.37-39 빌리시어， 저회 원을 

복 을 : 마태 14, 13-21 

기적이 먼저인가， 믿을이 먼저인가? 

김 선태 신부/ 신학원 교리부 담당 

많은 사람들은 먼저 기적을 보아야 믿을 수 있다 

고 말한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거나 하느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면 혹은 소경이 갑자기 

볼 수 있다면 하느님을 믿겠다고 말한다. 이들에게 

는 기적이 먼저이다. 믿음은 그 다음의 일이다. 

이런 기적들을 먼저 체험한 다음에 사랍들이 하 

느님올 정말 믿올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는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그들이 모 

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연 어떤 사랍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루가 16,31) . 

복음은 믿음이 먼저 라고 말한다. 오늘 복음 .오천 

명올 벅이신 기적.올 보자.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빵 

올 많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회가 먹올 것을 주어라"(마태 14.16) 하고 말씀하 

셨다. 믿음에 의한 행동을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리 

고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오천 명올 배불리 먹이는 기척을 체험할 수 있었다. 

믿음이 우선이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재력 등을 -관쇼 

팽가하며 그렇게 행동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그러 

나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그 작은 것으 

로 시작하라. 하지만 믿으면서 행동하라그러면 놀 

라운 기적올 체험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가르침이다. 

채워 주소서. 

"'" 

‘후3金시대’ 개막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3선 대통령으 
로 추대 되었으나 ‘민주주의적 전통을 수립하기 위 

해서’ 라는 이유로 끝내 사양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 
치와의 인연을 끊고 농사일에 전념하면서 3만 단어 
가 넘는 농지 윤작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 
겼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꼽 
혔던 지미 카터는 81년 이취임식이 끝나자 빚더미 
의 고향 조지아에 있는 땅콩농장으로 돌아 갔다. 그 
는 불같은 정열로 저술활동을 했고， 대학 강단에 서 
는 등 새로운 일들을 찾아 하나씩 해나가면서 .실 

패한 대통령’ 이라는 불명예를 씻고성공한 은퇴 
자’로 존경받고 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도 69년 그가 발의한 개헌 
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즉각 고향으로 내려가 
은퇴를 선언하고 죽을 때까지 파리에 돌아오지 않 
았다. 
우리 나라 7명의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가. 장기집 
권을 하다가 이승만 전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끌 
어 내려졌고， 박정회 전 대통령은 부하의 손에 목숨 
을 잃는 비운의 생애를 마쳤다. 생존해 있는 4명의 
전직 대통령들도 무슨 미련들이 그리 많은 것인지. 
한결같이 서울에 살면서 때거리를 지어 여기 저기 
다니면서 국정 비판을 일삼고 있다. 
특히 김영삼 전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까지 현 

정권을 비난하더니 끝내는 정치재개를 선언했다. 
명분이야 어떻든 지역할거의 상정 ‘후3金시대.를 
열어 놓은 것이다. 이 나라에는 3金외에 그렇게도 
인물이 없다는 말인가. [모] 

숲정이산책 

‘천상의 음식을 나누어 먹자 

전주교 진주교구 사목국 ft 285-0041 FAX 283-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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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성부으I õH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맺볕 따가꾼 휠월에는” 

대희년이 불과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것 

을 알기라도 하는 양 이 무더위 속에서 곡식과 과 

일. 채소들은 최상의 성숙을 향하여 뜨거운 햇볕 

을 빨아들이며 그들 나름의 수고를 다하고 있다. 

결실의 시간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아름답다. 

결과야 조금 부족한들 어떠리. 최선을 다하는 동 

안 그 사이사이에 가득히 스며 들었을 마음과 정 

신이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만물이 결실을 향하 

여 뜨겁게 나아가는 때， 과연 대회년을 맞이하고 

자 하는 내 준비는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막상 추수 때가 되었 

을 때， 결실이 없다면 낭패일 것이기 때문이다. 

대회년 준비 마지막 해인 올 성부의 해에 우리 

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돌아가고자 

노력해 왔다. 매번 대회년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은총의 때인 이 희년에 저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아버지께서는 념치는 사랑으 

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녀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맞아들이시어 좋은 옷을 입 

히시고 잔치를 베풀어주시나이다하며 기도해 왔 

다. 넙치는 사랑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녀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맞아들 

이시어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싶 

은 시간들인 것이다. 

방랑과 방황과 순례에는 차이가 있다. 외적으로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이고， 목적도 방향도 

없이 헤매는 내외적 상태가 방황이다. 그러나 순 

례는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갖고 길을 떠난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말 

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정처없 

이 흘러서간다 방황이고 방랑이다. 그렇다면 나 

는 지금 내 인생 길에서 어디쯤에 서 있는 것일 

까?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 여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방 

황을 하고 있을까， 방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 

례의 길을 걷고 있는가? 교회는 대희년을 준비하 

면서. 특별히 올 해 성부의 해를 지내면서， 우리에 

게 방황과 반항을 끝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라고 호소하고 있다. 

결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밤낮으로 나 

를 기다리고 계시며 따뜻하게 맞아들이실 준비가 

되어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자. 이것이 

우리가 팔월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마지막 남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인 것이다. “나부터 

새롭게” “새날 새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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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년성서 장세키 모집 솜천중학교(소년원) 여름신앙학교 
개강일 : 9월 둘째주 해당요일부터 일시 : 1999년 8월 3일(화)-6일(금) 
수강료 : 없음(교재비 - 3，000원) 장소 : 전주 송천중학교 강당 
접 수 (0652)285-0041 교구청 주관 : 사회교정 청소년사목 률 짧-9143 

청소년 교육국 (이 요한나 수녀) ※ 신자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포도픔， 암띠를， 륭어즘 산지직융 

LG 에어컨 예약 서| 광 당 동서로삼익피아노 
효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다려드립니다 

15-앙% 할인 + 6개월 무이자 
글，은，보석，시계 IIIOf노， 전자오르간， 전자악기 전문 

줄데건강원 
식당용 냉장고 따격셰일 

결혼예물 륙별우대(상당환영) 종힐악기 판매장1 전자오르간 수리 

죄 장 림(토마스) 
액체로 빙상경기장 건너연 

김 윤 종(베드로) 김 태 우(알용소) 

빅 징 흐i(모니카) 박 명 자(마리아) 황 진 숙(안젤라) 

효자동 롯데A 상가 內 1층 
원 승 연(도 밀 고) 

코아백화점내 1층 동서관통로 다가교 입구 

R 띠652) 225-4319 n (0652) 241 - 2000 n (0652) 288-0058/285-3061 n (0652) 288-7717-8 

2000닌 대의넘 맞이 새날 새삶끔동 3단겨1. 좋끔 이꿋되어 추기를 쉴전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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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로 주일이나 의무축일애 미사참례률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기도를 33 번하면 된다고 하는데 l 맞는 말인지요? 

엉밀히 말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3항을 

보면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 
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4항에는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한글도 모르고 성서도 라틴어로 된 책만 있어서 글 

모르는 사랍한테 예수님께서 33살까지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 

님의 기도를 33번 바치면 미사참례를 안 했어도 대송이 된다고 가르쳤다는데， 사 

실은 교회법이나 기타 교회 문서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 

습니다. 또한 요즘 휴가철을 맞이해서 성당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랍들이 

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이용해서 주일미사를 빠지고 대신 주님의 기도만 하는 경 

우도 있는데. 단지 주님의 기도 33번으로 주일미사의 커다란 의미를 대신 한다는 

것은 편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서 어쩌면 더 큰 죄가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득이한 경우’ 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부득 

이한 경우라는 말은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죽어 가는 사 

람을 하루 종일 도와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본인 양심의 판단에 

맡겨야겠지요、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일미사에 빠질 경우，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공소예절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모여서 또는 기회 있는 

대로 합당한 시간동안 기도에 열중하기를 교회는 권장하고 있습니다(교회법 1248 
조 1항 참조). 공소예절마저도 못할 사정이연 미사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묵주기도. 선행， 성서봉독을 하시고 굳이 고백성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구 • 제 단체 소식 -•-t-•-t-•-t- -t-•-t- -t- -t- -t- -t-•-t- -t--t-
1 성직자묘지미사 : 8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 치명자산 성직자묘지 
2. 남성62차 꾸르실료 : 8월 5일(목)-8일(주일) . 천호피정의 집 
3 성모기사회 : 8월 7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4. 가톨릭 문우회 월모임 : 8월 7일(토) 오후 4시， 이방인 

,-- 오늘의 키도 

주님/ 저에게 주신 건강을 잘 보전하여 

필요할 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저에게 맘은 영혼을 주셔서 

선하고 맘은 것을 분멸 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시고 

악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연질서에 순웅하면서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회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회 민(루가) 

냥천주 션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자리) 

ft 226-7600-1 

이레침대공장 
· 싱글 : 80，'αm원 
• 더블 : 110，000왼 

·헌 : 160，000원 

·욕. 액반석 돌칭대 

대표 킴 미 숙(안젤라) 

천주호남제일운사거리 ft 211-6424 
군산 대성학원 lF ft 445-4570 

제1회 뻐 청직생훌성〕때 접댐냄 E뻐 
접수기간 : 8월 2일(월)-8월 9일(월) 
제출서류 . 창가신청서. 악보 5부 

녹용테이프(창가곡l， 사진 1매 
잠가곡 기존 융반， 타 용악채 훌용작 

용 셰외한 모든 장르의 창작 
생활성가 l곡 

접수저 • 서훌 영화앵송 l총 밴뼈스크 우연생수 
문의저 영확앵송 생훌생7f 'it당자((l1-2270-23ln 
본선일자 : !Vll(토) 오후 7시. 동성고 대강당 

주막강아지가“‘ 

r 얘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3일메 선종히신 모진 

이안나의 염원한 안식올 위해 기 

도해 주시고 유족올 위로해 주신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신자분들 

께 깅은 김사를 드립니다 

아툴 서석준， 석권. 석구 신부 

석두드림 

성 소 모 임 

부산성베네되도암J회 
일시 8월 5일(주일) 오후 2시 

장소 호성동 성당수녀원 

문의 , 호성동(0652)244-0094 

짱안려 본앤(05 1)753-1131-4 

성 소 피 정 
한국외방선교회 
일시 : 99.8，l4(토) 오후 4시 

-8，l5(주일) 오후 4시까지 
장소 한국외 방선교회 신학원 

(수원 가톨릭대학 옆) 
준비물 미사준비. 필기도구 

참가비는 없옴 
신정 우연 또는 션화로 99. 8.31일까지 
문의 : (띠)673-2525 또는 0331l 292-84~ 

와목아게 지내지 못아는 이꿋 와때 시키기. 이끗에게 용서 정아기， 마태오 목을 18장 21 절-35칠 읽기. 



Iil 님처^지구 보다〈시 Iil 
믿j 파니 T^IT LO :...L.'~ 민l 

덕 AI 주임신부 272-5303 사 무 실 272-5302 주임시부 윌 앓 길 
나 보화신부 252-0383 수 녀 씬 272-5304 보화진부 김 혈 T 

FAX 271-1937 유 치 씬 252 -0384 사목회장 이 동 우 

@ 주일미사에 빠지지 알고 정성껏 짐여힐시다 
1 금주 모임 @ 사제양성후훤회비 납부일 - 오늘 미사 전.후 

@ 성모 성심. 까리따스 자모회 - 4일(수) 션 11시 
@ 성시간 및 성체조배 - 5일(목) 1)시 $분~후 7시 $분 
@ 제대회 - 5일(목) 후 2시 
@ 사목회 월혜회 - 6일(금) 후 8시 
@ 성모회 야유회 - 2일(월) 전 10시 출발. 바위산 가든 

2 정소년 여름행사즐 위한 후원늠 천영천 5만. 김용운 3만. 조통근 
안병문 각 2만. 깅절자， 이윤채. 서정환， 정연회. 깅은회. 김회숙 
하태순 각 1만. 간식제공 (당사랑 - 앵 1307H) , 오성문구 - 아이스 
크링 120개. 소계 - 160，αm원， 총계 - 9，014.450원 

3 전입자들은 온당 시무실에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김사 헌금 최영오(베드로) 10만원 
5 금주 전례 해셜 - 송귀현， 독서 - 이석관. 깅덕회. 용헌 - 덕진 32반 
6 차주 전례 해셜 - 깅육영. 독서 - 임성진. 강순이. 용헌 - 덕진 33반 
7 금주 정소 7일(토) 후 2시， 진복회， 성모 마리아 Pr. 
8 차주 징소 14일(토) 후 2시， 중-고학생회. 조물주의 모친 Pr 
디 지난주 몽헌금 ‘ 1 ，723 ，610원 口 교무금 2， 138 ，000원 

동 산 룹었신풍 짧;3%g 샅 s 쉴 g}g=3g3J i휠鎬 쉴 칠 훌 
1 오늘 모임 우리들의 어머니 Cu. - 공식미사 후 
2 주간 모임 CD 에스탤회 -6일(금) 천 11시 @ 구역(반)모임 - 6일(금) 
3 차주 모임 CD 천상은총의 어머니 Cu. 안나회 - 공식미사 후 

@동성회 야유회 - 고산 
4 성수예절 오늘 공식미사 중 
5 사목회 월려|회 및 수련회 12일 -13일， 장수 와룡 휴양립 
6 닙성 없차 꾸르쉴료 5일 -8일. 천호 깅규환(야고보) 
7 청년호l 여름 수련회 2일(월 )-4일(수) 
a 신앙학교 후원금 은총기도회 3만. 도용의 어머니 Pr., 1만 
빈첸시오 5만， 김영왼 5만. 은총의 어머니 Pr., 3만， 정보순 2만 
에스탤회 5만. 박순자 2만. 허광웅 10안， 셋별 Pr. 
안만기 옴료 3상자. 최병식 3만 

g 사제관， 수녀윈 신축헌금 . 정길수 20만， 한귀석 10만. 서한기 10만 
유인기 2만， 입금누계 - 7,879 

10. 정소 안내 금주 - 작은 형제들의 모후 Pr. 
차주 - 순교자의 모후 Pr 

11 금주 전려| 해셜 - 임명순， 독서 - 깅호중， 임금자 
용헌 - 박유근. 전진자 

12. 차주 전려| 해셜 - 깅왼임， 독서 - 손순택， 노경례 
봉헌 - 송영섭， 신금육 

口 지난주 봉헌금 1 ，023 ，050원 口 교무금 1 ，265 ，000왼 

삼 례 줍었신용 짧 :es?g 샅 z 쉴 gg}=3%g i휠鎬 컬 훌 댐 
1 금주 모임 @ 구역(반)장 월혜회 - 후 8시 

@ 아가쩨희 - 금요일 전 11시 
2 차주 모임 CD 요생 회 - 9시 30분 

@ 성모회 - 후 8시 
3 교적을 정리힘니다 ‘ 천신자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4 닙성 없차 꾸르쉴료 교육 8월 5일 -8일. 천호 피쟁의 집 
5 중 고등부 여름 하계수련회를 여러분의 성원아래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졌습니다 도웅주신 모든 형제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6 김사 헌금 , 이정인(그레고리오)10만 
7 차주 정소 ‘ 대명 아따트， 우성 아따트 
a 금주 전려| 욕션미사 해셜 - 김세연. 독서 - 서숭민. 문숙자 

공식미사 해성 - 최숙경. 독서 - 이광일. 박미라 
쩨물용헌 - 한충길 부부 

9 차주 전려| 욕션미사 해셜 - 깅육화. 독서 - 최흥식. 이순욕 
공식미사 - 해껄 - 윤천수， 독서 - 박종선， 이영애 
쩨물붕헌 - 박정근 부부 

상삼례 좋엽신힐 짧} ;8g3g 싫잃쓸lgg} :9g3g i월앓 럼 협 휠 
@ 생휠말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용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냥습니다 
1 성전 신축 기금 꾸리아 179만원. 월계 - 179만. 총계 - 478.、얹l2，294원 
2 조중고생들의 신앙학교를 위한 잔조금 익명 7만， 임덕순. 주선우 
강신일. 최종길. 쟁상배 각 3만. 소병길. 안나회 각 5만. 홍인숙 
윤용식， 신태석. 강신철 각 2만. 박휠근 30만. 물풍 도와주신 문 -
신상회. 최영식. 사거리 정육정. 김동진. 강창수， 최영숙 
• 차량 협조와 차량운행 수고해 주신 분툴께 감사드립니다 

3 남성 62차 꾸르쉴료 교육 8월 5일(목)-8일(주일) 정상배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여성 $차 꾸르쉴료 교육 12일(목) 
-15일(주일l. 고순회 • 많은 기도 바랍니다 

5 경로 잔치 ’ 6일(금) 전 8시미사 후. 주관 - 얘령회 • 저녁미사 없음 
6 오늘 모임 안나회. 성모회. 아가폐회 7 주간 모임 CD 사목회 
월례회 - 5일(목) 후 8시 @ 구역(반)장 모임 - 7일(토) 후 8시 

a 김사 헌글 오서운 3만원， 깅베드로 100만 • 강사합니다 
9 금주 전려1 해셜 - 강회순. 저녁 - 이미란 

독서 - 곽경열. 최평식. 고순회. 용헌 - 김자선 부부 
10 차추 진려| 해셜 - 김윤오. 저녁 - 이석 

독서 - 이영수. 최종길. 이미란， 봉헌 - 강창수 부부 
11 성딩 정소 : 7일(토l. 갈바리아 성전. 여왕이신 마리아 Pr. 
口 지난주 몽헌음 628，500원 口 교무금 984，000원 

송천동 짧뽑 짧:짧$9 샅 z 휠 gsz:}9gg 짧않 휠 김 훌 
FAX 274-1004 사목회장 장 훈 식 

1 꾸리Of 왈례호| 오늘 공식미사 후 
2 주간 모임 @ 율뜨혜야 - 3일 후 7시 

@ 구역(반)장 월례회 - 4일 전 11시 
3 꾸르실료 남성 62차 8월 5일 -8일. 천호 피정의 집 

김광중(아가비도)， 송길수(안토니오) 
정철우(실바노) 

4 교적을 정리힐니다 변경 된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교무금올 월열로 닙부히여 주시기 바립니다 
6 금주 본당정소 2구역 - 7일 전 10시 
7 금주 전려| ‘ 해셜 - 이정용. 독서. 용헌 - 1구역 
8 차주 전려| 해설 - 박하신. 독서. 용헌 - 2구역 

口 지난주 몽헌금 1 ，372，800원 口 교무금 1 ，600 ，000원 

숲정이 짧뽑 짧:}g8g 샅 룹 쉴 짧:끓없 좋휩뽑 쉴 별 할 
FAX 252-7366 사욕회장 김 인 선 

@ 여름 신앙학교틀 무사히 질 마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올 위해 
수고하신 문들께 진심으로 김사 드립니다 

1 여름 신앙학교를 위한 찬조금 51 명， 12단체. 계 3，677αP원 
2 조중고 교리교사 단합대회 6일(금)-8일(주일l. 지리산 뱀사골 
3 정년연힘회 딘힐대호| ‘ 7일(토)-8일(주일)， 지리산 뱅사골 
4 금주 모임 성모회. 쭈른숲， 하상회 - 공식미사 후 
5 차주 모임 율뜨혜야 - 공식미사 후 
6 남성 62 차 꾸르실료 5일(목)-8일(주일l. 천호 며정의 집 

박병남(안드레아l. 조권선(안토니오) 
7 김사 헌금 류만영(빅토리오l. 김정자(엘리사옛) 각 10만원 
a 윤란드리 수녀님 휴가 2일(월 )-11일(수) 
g 사무윈 휴가 2일(월 )-7일(토) 
10 수녀원 건물 구입 헌금 고영선 (50만)， 정해수(20만)， 유정숙(10만) 
정창환(10만l. 김대원(10안l. 계 - 40，냉6.soo원 

11 다음주 온당정소 l구역 3반 12 미사안내 애덕의 모후 Pr. 
13. 금주 전려| 해셜 - 김문숙(보나l. 독서 - 황호냥. 손숙희 
14. 차주 전례 해설 - 심연무(아오스딩l. 독서 - 김종환. 박정현 

口 지난주 몽헌금 836，960원 口 교부금 758，000원 디 지난주 봉헌금 2，508 ，530원 口 교무금 3，714 ，000원 
송천1동 주입신부 254-2778 사 무 실 254-2777 주임신부 박 대 덕 사목회장 이 진 호 

1 금주 모임 @ 꾸리아 - 8월 l일(주일) 공식미사 후 
@ 성모회. 모니카회 - 3일(화) 전 10시 
@ 구역(반)장 월혜회 - 4일(수) 후 2시 

2 차주 모임 @ 요한회 - 8일(주일) 공식미사 후 
@ 사목회 - 10일(화) 저녁미사 후 

3 예비신자 교리가 9일(글) 금요일부터 오전반(10시)01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자는 예비신자의 전례와 기도생휠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 각 구역에서 전입자메게 관심올 가져 주시고， 예비신자 인도와 
쉬는 자 권면에 죄선을 다합시다 

5 전임을 진심으로 흰영힐니다 주공아파트 - 김진아(유리안나) 
6 김사 헌금 최태선(안토니오) 10만원. 박영희(바올라) 5만원 

• 감사합니다 

7 여름신앙학교 및 신간학교에 도웅주신 분 소종호(벨라도)50만 
요한회 - 5만， 성모회 -10만 * 감사합니다 

a 유익한 휴가가 되길 바라며， 휴가기간중 신앙생휠도 잘 히시기 
바립니다 

9 금주 전려| 배관철 10 차추 진례 액기철 
11 . 금주 정소 11구역 (현대 3차A 306-310동) 토요일 10시 r--------------------------------------, 
l 이주일의 샘활말씀 외우고 실전하기 ’ 

그들올 보낼 것 없이 너회가 벽을 것을 주어라 

: 실천 사항 - 가까이 있는 이웃이 어떤 어려용에 : 

l 처해있는가 관심올 가집시다. ’ 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口 ， ::q난주 봉헌금 1.1 92 ，780원 口 교무금 885，000원 

쉬고 있는 교우에게 숲정이를 보냄시다. 


